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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직업 특성상 다른 국가와 양자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에 자주 참석한다. 얼마 전 참

석한 한 영미권 국가와의 포럼에서 외국 참가자들이 모두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국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를 사로잡기 시작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11년 

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 20억뷰를 찍고 그 뒤로 봉준호 감독, BTS, 블랙핑크,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 게임, 작가 한강 그리고 케데헌이 한국의 문화적 소프트파워 계보를 

잇고 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대중문화에 환호하는 것을 보며 한국의 문화적 힘에 대해 한없는 긍지

와 뿌듯함을 느낀다. 

 

그러나 한편 씁쓸하기도 하다. 우리 사회가 이런 소프트파워에 걸맞은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엄청난 창의력과 문화의 힘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는 문화예

술인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들이 만들어 내는 엄청난 소프트파워에 어울리는 사회

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대외적으로 비치는 우리의 소프트파워에 한참 못 미치는 부끄러운 한국 사회의 모습에는 

산업재해, 특히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도 포함된다. 2024년 국내 산재 사망자 수는 2098

명으로 노동자 1만명당 1명에 근접한다. 외국인 노동자 사망은 2022년 85명, 2024년 상반

기에만 47명 등 최근 10여년간 꾸준히 연 100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고용에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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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비율은 5% 정도인 반면 2024년 산재 사망에서 외국인 비율은 11.8%다. 2021년 외국

인 노동자 산재 사망률은 전체 산재 사망 평균의 7배에 달하기도 했다. 

 

아직 기억이 생생한 2024년 아리셀 참사 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외국인 노동자였다. 작년 

8월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으로 사망했다. 작년 7월 아파트 공사장

에서 일하던 건강한 20대 베트남인이 폭염에 사망했다. 폭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단축

근무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예외였다. 비인간적으로 열악한 숙소에서 지내다 한겨울 추위에 

사망한 외국인 농촌 노동자의 사례도 여럿이다. 얼마 전에는 지게차에 외국인 노동자를 매

달아 국민적 공분을 산 일도 있다. 

 

과거 많은 한국 사람이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갔다. 이들이 이룬 아메리칸드림

은 미국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는 바탕이 되었다. 지금 동남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외

국인이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오고 있다. 이들이 죽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코리안

드림을 이룰 수 있어야 한국의 소프트파워도 온전해질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 꼭 만들어야" 

한다며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이주 노동자, 외국인, 사회적 약자들

에 대한 부당한 차별, 인권 침해"도 언급했다. 한국인뿐 아니라 이주 노동자, 외국인에게까

지 정책적 관심이 가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거창한 대외정책 못지않게 한국에 온 외

국인의 안전과 생명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인의 산재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도 돌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꼭 정책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본 글은 1월 6일자 파이낸셜뉴스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

닙니다. 


